
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이 지난해

말 기준 약 1천900조원까지 불어난 가

운데,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차입

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

높아진것으로조사됐다.

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

원은28일 ‘위기별·산업별비교분석을

통한국내기업부채현황과시사점’보

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.

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

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천889조6천

억원(은행권 1천350조5천억원, 비은행

권 539조1천억원)으로,팬데믹기간(20

19년 말-2023년 말) 분기 평균(전년 동

기대비기준)10.8%씩불어났다.

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

기업대출이각각 54.3%(98조9천억원),

56.5%(564조원)증가했다.

산업별로는,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

낮은 부문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관련

업종과 팬데믹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

업종을중심으로기업대출이늘었다.

구체적으로 부동산업(175조7천억

원)과 건설업(44조3천억원)의 대출 증

가분이,전체 업종대출증가(567조4천

억원)의38.8%를차지했다.

특히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

대출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규모로

확대되면서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

출의존도가급상승했다.

팬데믹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과 숙

박음식업 대출도 정부 지원의 영향으

로 각각 92조7천억원, 27조5천억원 늘

었다.

신선임연구위원은상환능력이취약

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

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·

평가했다.

그 결과 최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의

차입금 비중은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

낮지만,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

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

타났다.

구체적으로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

/총이자비용)이 1미만인 취약 기업의

차입금비중은지난해말기준57.4%로,

외환위기 고점(67.8%)보다는 낮지만,

금융위기고점(34.1%)보다높았다.

또한 차입금상환배율(총차입금/E

BITDA)이 6배를초과하는취약기업

의 경우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

50.5%로 외환위기 고점(62.0%)보다

낮지만, 금융위기 고점(53.3%)에 근

접했다.

부채구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

(부채/자기자본) 기준으로 취약 기업

(200% 이상)의 차입금 비중을 계산한

결과, 지난해 6월 말 35.8%로 외환위기

고점(84.3%)보다 크게 낮지만, 금융위

기고점(36.4%)과비슷했다.

기업 재무 단기 유동성 지표인 유동

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 기준으로는

취약 기업(100% 이하)의 차입금 비중

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51.9%로 집계됐

다. 역시외환위기 고점(58.2%)보다낮

지만,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(47.7%)을

넘어섰다.

신 선임연구위원은 “한은과 금융연

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실 위험기업 비

중과 부실 위험기업 차입금 비중이 모

두외환위기,금융위기당시에비해낮

고기업부문부실규모도경제전반의

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로 크지

않다”고평가했다. /연합뉴스

“기업대출1천900조…글로벌금융위기수준”

한국금융연구원,취약기업상환능력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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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복권 <제1117회>

등위 당첨금 당첨번호

당첨번호349303336/보너스7

1등 3,028,385,542 6개숫자일치

2등 48,325,302
5개숫자+보너스

숫자일치

3등 1,437,071 5개숫자일치

4등 50,000 4개숫자일치

5등 5,000 3개숫자일치

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와 기업 자

금난이가중되면서은행권자산건전성

도크게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.

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연체

율은 부문별로 일제히 상승했다. 특히

가계보다는 기업이, 기업 중에서는 대

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

연체율을기록했다.

은행들은대규모로쌓인부실채권을

상각하거나매각하는방식으로자산건

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, 고

정이하여신(NPL) 비율은오히려높아

지는추세다.

◇코로나19이전으로돌아간연체율

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(KB

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)의올해

1분기말기준단순평균대출연체율은

0.32%로집계됐다.

전년동기(0.27%)는물론전분기(0.2

9%)보다도눈에띄게높아졌다.

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

지난해1분기말과4분기말에각0.24%,

0.26%에서 올해 1분기 말 0.28%로 상승

했다. 지난 2월 말에는 0.32%까지 오르

기도했다.

기업부문은상황이더나빴다.

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

0.30%에서 4분기 말 0.31%로 소폭 상승

한뒤올해1분기말0.35%로뛰었다.

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각 0.34%, 0.37

%, 0.41%로,대기업은각 0.03%, 0.05%, 0

.07%로연체율이올랐다.

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.55%,

대기업은0.13%,기업전체로는0.47%의

높은연체율을기록하기도했다.

일선에선 이른바 ‘팬데믹 특수’가 끝

났다는데주목한다.

시중은행관계자는“지난해부터오른

연체율이 2019년당시와비슷해졌다”며

“저금리로유동성이풍부했던코로나19

팬데믹 기간에는 연체율이 낮아졌다가

다시금리가오르면서코로나19이전상

황으로돌아간것”이라고분석했다.

◇일부은행건설업연체율1%돌파

기업부문에서는건설업연체율이유

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

났다.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

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

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

보인다.

농협은행을제외한 4대은행의 1분기

말기준단순평균건설업연체율은0.78

%로,지난해동기(0.37%)의 2배이상으

로집계됐다.

이중신한은행과하나은행은건설업

연체율이1%를넘어섰다.

KB국민은행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

분기 말 각 0.26%, 0.27%로 비슷한 수준

이 유지되다가 올해 1분기 말 0.41%로

올랐다.

우리은행의경우지난해 1분기말 0.4

6%에서4분기말과올해1분기말각0.3

9%로오히려낮아졌으나,전체기업연

체율(0.28%)보다는월등히높았다.

시중은행관계자는 “지난 1분기일부

건설사등의워크아웃을중심으로부실

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”

고전했다.

◇털어도털어도쌓이는부실채권

은행들은자산건전성을유지하기위

해 부실 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하

고있다.

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중에만 1조6천

79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

매각했다. 이는 지난해 1분기의 8천536

억원보다88.4%늘어난규모다.

지난 2022년 1분기(4천180억원)와 비

교하면상·매각이불과2년새 4배가까

이급증했다.

문제는차주들의연체가급속히늘면

서 은행들의 공격적인 상·매각보다 더

빠른 속도로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다

는점이다.

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

평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.28%로,지

난해1분기말의0.27%보다0.01%p상승

했다. /연합뉴스

쌓이는부실채권…은행권 ‘팬데믹특수’끝났다
국내5대은행연체율2019년수준으로올라

건설업연체상승률도높아…한계기업속출

‘더그레이티스트기프트오브올’테마행사 신세계가지난26일부터5월한달간‘더그레이티스트기프트오브올(The Great

est Gift of all)’ 테마행사를열고백화점내·외부와쇼핑백,포장지등에아이들이

직접그린디자인을입혀선보인다고28일밝혔다.사진은모델들이더그레이티스트기프트오브올행사를소개하는모습. <신세계백화점제공>

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

돌면서 정부도 연간 ‘성장눈높이’의상

향조정에나선다.

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

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

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.

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이 전

분기 대비 1.3%(속보치) 증가하면서

시장 컨센서스(0.6%)를 뛰어넘은 데

따른것이다.

당초 기재부는 GDP가 분기별로 대

략 0.5-0.6%씩불어난다는시나리오하

에서 연간 2.2% 성장률을 내놓은 것으

로알려졌다.

1분기에 0.7-0.8%포인트초과성장한

것만으로도자연스럽게연간성장률을

끌어올리는효과가있다.

기재부내부적으로는다양한예상경

로를고려하면서도연간성장률이2.5%

를웃돌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. 2%

대후반까지열어두고있다는뜻이다.

국내·외투자업계시선도다르지않다.

지난 25-26일 국내 10개 증권사(한국

투자·SK·KB·하나·메리츠·유진투자·

상상인·삼성·하이투자·신한투자) 리

서치센터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평

균2.4%로집계됐다.

관건은2분기역(逆)성장여부다.

1분기에 깜짝성장한 기저효과로 2분

기 큰 폭의 성장률 조정이 불가피하고,

‘전분기대비’마이너스가능성까지배

제하기어렵다는것이다. /연합뉴스

정부,성장률전망2%대후반까지상향조정나서

CMYK


